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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 회로 구현기술 개발
서울대, 전자소자 대량생산 가능성 열어 … 유체공학 이용 정렬

국내 연구진이 탄소나노튜브를 기판 위에 회로 등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탄소

나노튜브 전자소자의 대량생산 가능성에 한걸음 다가섰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서갑양 교수와 박사과정 김필남 연구팀은 1월30일 탄소나노튜브 용액을 나노미터 크

기의 구멍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넓은 면적의 기판 위에 탄소나노튜브를 원하는 형태로 정렬하고 부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기판 위에 탄소나노튜브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탄소나노튜브 칩 등을 대량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

반기술로 평가되며 최근 나노기술분야 국제학술지 Small에 소개됐다.

탄소나노튜브는 우수한 물리적, 전기적 특성으로 차세대 전자소자 재료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소자구조 

에 탄소나노튜브를 원하는 형태로 정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갑양 교수팀은 연구에서 황금 또는 실리콘 기판 위에 원하는 형태의 통로가 만들어진 고분자물질을 부착

한 뒤 그 통로에 탄소나노튜브가 들어있는 용액을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탄소나노튜브를 원하는 형태로 정렬하

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이 탄소나노튜브의 틀로 사용한 고분자물질은(PEG-DA)은 전기적 특성에 따라 기판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으며 50-200㎚ 크기의 통로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로 뚫려있다.

탄소나노튜브 용액을 고분자물질 틀과 기판 사이에 있는 나노 통로에 흘려보내면 모세관현상에 따라 탄소나

노튜브가 통로를 따라 흐르면서 기판에 달라붙고 액체를 증발시킨 뒤 고분자 틀을 떼어내면 기판에 원하는 형

태로 정렬된 탄소나노튜브가 남게 된다.

서갑양 교수는 “연구결과는 탄소나노튜브를 아주 작은 크기의 소자로 만들기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며 “특

히, 다루기 어려운 탄소나노튜브를 유체공학을 이용해 정렬하는 것은 탄소나노튜브 소자의 대량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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